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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기관 연 수 내 용

12.19 (화)

전남 

곡성 미실란

○ 곡성 ㈜미실란 이동현 대표 면담

- 미실란은 친환경 발아현미 제조기술 개발, 상품화로 국내 

기능성 쌀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가능성 제고 

- 농촌진흥청 작물과학원과의 발아현미 품종개발 협력,
대형 유통업체와의 판로개척 협력 및 개발 품종의 

인근 농가보급 등을 통해 산·관·연·농민의 협력 모델 제시

- 생산, 상품 제조·가공 외에 공연, 전시회 등 다양한 문화

프로그램 및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6차 산업의

성공 사례를 제시

- 사업 초기, 농업·농촌 관련 지원정책 연속성의 중요성 지적

전남

장성 백련동 편백농원

○ 장성 백련동 편백농원 김진환 대표 면담 

- 농림부 임업분야 ‘6차 산업인’으로 3대째 편백나무 숲 가꿈

- 사업 초기부터 정부지원 없이 지역 편백나무 간벌목,
부산물을 활용하는 등 지역자원의 재활용 및 상품화 도모

- 또한, 산·학·관·연 협력을 통한 기술지도·개발·이전으로

피톤치드 성분의 치약, 화장품 등 고부가가치화에도 힘씀

- 자체 묘목 관리로 편백나무 관련 사업의 지속가능성 추구

- 농산물 공동판매시설 제공으로 지역주민 참여 유도하여 유통·
판매·체험·관광 시,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, 고용창출 및 소득

향상 도모

전남

나주 자향농장

○ 나주 자향농장 노웅곤 대표 면담

- 사)나주농어업회의소 사무소장

- 나주 세지면 주요 재배품목은 멜론 및 배

- 지역 6개 작목반이 연합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멜론을

생산/출하/공동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

- 과거 UR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기존 경쟁력 있는

농산물 품목(배) 생산의 획일적인 전국화로 인한 생산량 증대는

국내외 소비량과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주산지마저 손해 끼침

- 전국화 결과, 배 수확시기를 두고 지역 간 경쟁이 심화되어

무분별한 GA생장촉진제 사용을 초래(일본은 지역별로 수확)
- 지역별로 각기 특색 있는 품목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

정부가 정책을 펼쳐야 됨을 피력


